
군제, 리사이클 섬유소재를 제안 

 

일본의 군제사는 ’95 S/S 시즌을 겨냥한 리사이클 코튼 소재와 95’ A/W 시

즌을 겨냥한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섬유소재를 내놓았다. 리사이클 코튼 소재

로는 다음의 세 가지 상품을 전개한다. 

① 리사이클 코튼 SA : 방적단계에서 탈락한 면을 재이용하여 만든 미면 

100%의 수입한 천연소재. 여기까지 실로 되지 않고 탈락한 면 50% 이상과 

원래의 원면을 혼용한 환경에 친화적인 자원보호소재로서, 손으로 만든 실과 

같은 촉감을 갖는다. 

② 리사이클 코튼 인디고 : 진의 재단층과 인디고 염색시 발생하는 사층을 

이용하여 이들을 원래의 원면과 혼용한 면 100%의 천연소재. 독특한 3가지 

청색으로 전개되고 있는데, 농색 70%, 중간색 50%, 담색 10%의 비율로 혼용

하고 있으며 재용면 각각의 색으로 자연스러운 인디고 색조를 표현한다. 

③ 리사이클 코튼 믹스 : 면, 아크릴, 폴리에스터의 세 가지 소재를 혼용한 

자연스러우면서 소박한 소재. 방적단계에서 탈락한 면 40%와 착색된 아크릴 

및 폴리에스터를 혼용한 소재이다. 이들 소재의 용도는 싱글저지, 피케,  

모 등이 있다. 

 

 



또한 폴리에스터 섬유소재는 PET 병을 원료로 한 리사이클 폴리에스터로

서 환경보호를 생각한 지구에 친화적인 재생 의류소재이다. 원사는 PET 병 

재생 폴리에스터의 선구자적인 기업인 근래산업과 공동연구로 개발하여, 종

전의 폴리에스터와 달리 변하지 않는 내구성과 착용감을 갖는 의류용 소재

이다. 

 


